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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우리의 얼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홍   승   범†                   나   진   경1)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 곳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관상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고대 그리스 시

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실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해외에서는 얼굴이 주는 정보의 다양성과 유용성 그리고 얼굴이 우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대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개관하고, 후속 연구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사람들이 얼굴

로부터 특성을 유추하는 양상 그리고 얼굴을 통한 추론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판단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얼굴을 통한 판단의 정확성에 대

해 검증한 연구들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추가로 얼굴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의 문화 차를 

살펴본 후, 얼굴을 통한 추론 및 판단과 관련하여 추후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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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에 개봉한 영화 “관상”은 큰 흥

행을 거두었다. 무려 9,135,806명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다. 영화의 흥행 요인으로 유명

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탄탄한 스토리

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관상’에 대해 다룬 

영화라는 점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

를 끌었을 것이다. Lichtenberg(1968)는 지구상

에서 가장 흥미로운 형상이 바로 얼굴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의 얼굴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얼

굴로부터 사람의 성격을 읽어낸다는 관상학

(physiognomy)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고

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이

어지고 있다(Aristotle, 1936; Hassin & Trope, 

2000; Lavater, 1880; Todorov, Olivola, Dotsch, & 

Mende-Siedlecki, 2015). 일례로, 스위스 관상학

자 Lavater(1775)가 얼굴의 외형적 특징을 바탕

으로 성격 특성과 기질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

해 소개한 관상학 저서는 1772년에 처음 출판

된 이후로 1940년까지 무려 150편 이상 재출

판 되었다. 물론 얼굴의 외형적 특징을 통해 

그 사람의 실제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관상학

의 주장들은 오늘날 일부 사람들에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러나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의 

관상에 대한 믿음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상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예를 들어, 5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

문조사 결과, 대략 75% 정도의 응답자들이 얼

굴로부터 타인의 일부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Hassin & Trope, 

2000).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에 매우 큰 관심을 가

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고 자동적

으로 그 사람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인다. 심

지어 시각적 경험이 거의 없는 갓 태어난 신

생아들조차도 얼굴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Goren, Sarty, & Wu, 1975; 

Johnson, Dziurawiec, Ellis, & Morton, 1991). 이처

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주목하는 이유

는 얼굴이 그 사람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의 얼굴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는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정서 상태를 비교적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다(Hassin & Trope, 2000; 

Little & Perrett, 2007). 그렇다면, 겉으로 잘 드

러나지 않는 내적 속성들도 얼굴을 통해 알 

수 있을까?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을 통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성향과 행동 양상까지도 예

측하려는 경향이 있다(Little & Perrett, 2007; 

Willis & Todorov, 2006). 이와 같이, 아주 오래 

전부터 다수의 사람들은 얼굴이 개인의 내면

과 영혼을 잘 반영하며, 얼굴을 통해 그 사람

의 내적 속성과 성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Hassin & Trope, 2000; 

Suzuki, Tsukamoto, & Takahashi, 2017). 더욱이, 

관상학자 Lavater(1775)는 우리가 관상학을 얼

마나 믿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일상

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얼굴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얼굴을 바탕으로 한 추론과 

판단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Antonakis & 

Delgas 2009; Blair, Judd, & Chapleau, 2004; 

Eberhardt, Davies, Purdie-Vaughns, & Johnson, 

2006; Little, Burriss, Jones, & Robert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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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ola, Eubanks, & Lovelace, 2014; Rezlescu, 

Duchaine, Olivola, & Chater, 2012; Todorov, 

Mandisodza, Goren, & Hall, 2005; Zebrowitz & 

McDonald, 1991).

그렇다면, 과연 개인의 얼굴은 정말 유용하

고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을까? 오래 전부

터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얼굴이 ‘마음의 창

(the face is a window to the soul)’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으며,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고자 하였다

(Todorov et al., 2015). 가령, Lavater(1775)는 인

간의 본성이 얼굴에 드러나므로 범죄자를 구

별할 때 그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단서를 사

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

다. 그러나 만약 얼굴이 그 사람의 실제 특성

과 성향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면, 관상에 대

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가 타인의 얼굴

을 보고 내리는 판단과 의사결정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얼굴이 주는 정보의 유

용성과 정확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

요하며, 고대 시기부터 지금까지 큰 관심을 

받아왔다. 다수의 학자들은 관상의 정확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경험적 연구들은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

단이 일부 정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

에 관한 기존 연구 문헌들을 개관하고 국내에

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후속 연구

를 도모하는 데 있다. 먼저 사람들이 얼굴로

부터 내적 속성을 유추하는 양상에 대해 알아

본 뒤, 얼굴에서 유추한 특성이 사회적 판단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정확성을 검증한 연구들을 살

펴보고, 얼굴 정보의 유용성 및 가치와 관련

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였다. 더 나아가, 

얼굴 지각과 인상 형성에 관한 문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 함의를 논하

였다.

얼굴로부터 내적 특성 유추하기

낯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곳은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며(Porter, England, Juodis, ten 

Brinke, & Wilson, 2008; Zebrowitz, 1999), 우리

는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얼굴을 바탕으로 타

인의 성격 특성을 추론하려는 경향이 있다

(Hassin & Trope, 2000; Willis & Todorov, 2006). 

그렇다면, 타인의 얼굴에 근거한 첫인상은 얼

마나 빨리 형성될까?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가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추론하는 과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Todorov, 

Pakrashi, & Oosterhof, 2009). 예를 들어, Willis와 

Todorov(2006)는 얼굴을 통한 특성 추론이 얼

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들은 연구참가자들에게 낯선 66명의 얼굴 사

진을 연이어 보여준 뒤, 이에 대한 노출 시간

(100ms vs. 500ms vs. 1000ms)을 달리 하면서 

각 얼굴로부터 여러 특성들(매력도, 호감도, 

신뢰성, 유능성, 공격성)을 유추하도록 지시하

였다. 만약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고 0.1초 이

내의 짧은 시간 안에 내린 인상 평가가 아무

런 시간 제약이 없는 조건에서 내린 인상 평

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얼굴에 근거한 특

성 추론은 별도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직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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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험 결과, 특성 

추론에 대한 세부 양상은 노출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100ms 이

내에 내린 판단은 시간 제약 없이 내린 판단

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rs = .52 ~ .73). 이런 

높은 상관관계는 얼굴로부터 내재적 속성을 

추론하는 데에 있어 100ms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후속 연구

에 의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낯선 이의 얼굴

을 보고 상대방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지 유추하는데 50ms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

다(Todorov et al., 2009).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인상 평가가 우리의 의식 수준 밖에서 자동

적이고 직관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며, 우리의 첫인상이 놀랄만한 속도로 매우 

순식간에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Willis & 

Todorov, 2006).

그렇다면 얼굴을 바탕으로 타인의 특성을 

유추하는 능력과 경향성은 얼마나 빨리 발달

할까? 낯선 사람의 얼굴 정보만을 사용하여 

그 사람에 대한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다양한 학습과 사회적 경험이 축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낯선 얼굴에 대한 성인들

의 평가와 어린 아동들의 평가가 서로 다를 

것이며, 성인들과 달리 아동들이 내린 평가의 

합치도는 매우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

다. 그러나 만약 어린 아동들도 성인들과 유

사한 양상으로 얼굴을 보고 특성을 유추해낸

다면, 다시 말해 아동들의 판단과 성인들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고 아동들도 성인과 비

슷한 수준의 합치도를 보인다면, 얼굴에 근거

한 특성 추론 경향성은 사회화와 학습의 결과

가 아니라 삶의 매우 이른 시기에 발현되는 

사회인지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련

의 연구들은 후자의 입장과 가능성을 더 지지

하고 있다(Antonakis & Dalgas, 2009; Cogsdill, 

Todorov, Spelke, & Banaji, 2014). 즉, 얼굴을 통

해 특성을 유추하는 능력과 경향성은 삶의 매

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어린 나이의 아동들은 

낯선 사람의 얼굴만을 바탕으로 그들의 성격 

특성을 성인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비교적 일

관되게 유추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Antonakis 

& Dalgas, 2009; Cogsdill et al., 2014). 예를 들

어, 3~4세 아동들은 낯선 얼굴을 보고 그 사

람이 얼마나 좋거나 나쁜 성격을 지녔는지에 

대한 판단을 일관되게 하였으며, 아동들의 추

론은 18~67세의 성인들(평균 나이 = 30.23세)

이 동일 얼굴을 보고 판단한 것과 크게 다르

지 않았다(Cogsdill et al., 2014). 즉, 어린 아동

들에게 똑똑해 보이거나 신뢰할 수 있다고 여

겨지는 얼굴은 대부분의 성인들에게도 유능해 

보이거나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들은 우리가 타인

의 얼굴을 통해 상대방의 성격이나 내재적 속

성을 유추하려는 경향성은 삶의 매우 이른 시

기부터 나타나는 근본적인 사회인지 능력이며, 

사회적 경험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

한다(Todorov et al., 2015).

얼굴을 통한 추론이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관상학자들은 얼굴 외모를 통해 그 사람의 

실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

로 얼굴에 드러난 외형적 특징과 성향 간의 

관계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반면, 심리학자들

은 관상학적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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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학에서 주장하는 바는 오늘날 일부 사람

들에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그러나 Lavater(1775)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

상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인정하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

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얼굴이 주는 정보

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관상학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낯선 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습관적

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려 하며, 타인

의 얼굴에 드러난 단서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관상학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얼

굴을 바탕으로 한 추론과 판단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얼굴을 통한 인상 평

가는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전략적 게

임부터 실제 행동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사회

적 상호작용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Antonakis & Delgas, 

2009; Blair et al., 2004; Eberhardt et al., 2006; 

Little et al., 2007; Olivola et al., 2014; Rezlescu 

et al., 2012; Todorov et al., 2005; Zebrowitz & 

McDonald, 1991).

리더 선정

개인의 인상이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봄에 있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영역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떤 얼굴의 지도자를 선택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성공적인 리더들이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성

격 특성들이 얼굴로부터 일관되게 유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Antonakis & Dalgas, 2013; 

Ballew & Todorov, 2007; Chen, Jing, & Lee, 

2014; Lenz & Lawson, 2011; Sussman, Petkova, & 

Todorov, 2013; Todorov et al., 2005). 예를 들어,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이 실제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경험

적 결과들이 있다. Todorov와 동료들(2005)은 

연구참가자들에게 낯선 두 사람의 얼굴을 보

여주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도

록 지시하였다. 여기서 동시에 제시된 두 사

람은 과거 미국에서 진행된 선거(2000, 2002, 

2004년 상원의원 선거와 2002, 2004년 하원의

원 선거)에서 실제로 경쟁했던 두 후보자, 즉 

당선인과 낙선인이었다. 연구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

면 좌우에 나타난 낯선 사람들의 흑백 얼굴 

사진을 보고 누가 더 유능해 보이는지 응답하

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에게 더 유능해 보인

다고 선택된 사람이 실제 선거의 당선자일 확

률이 낙선자일 확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더 유능해 보인다고 평가

받은 후보자가 미국 상원의원 당선자일 확률

은 71.6%였으며, 하원의원 당선자일 확률이 

66.8%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우연 수준 

이상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사진

의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

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그 어떤 사전 지

식도 갖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런 결과

는 짧은 시간 내에 얼굴로부터 유추된 후보자

의 속성이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 행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Todorov et al. 

2005).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국가(브라질, 불가리아, 덴마크, 멕시코, 이탈

리아, 영국, 프랑스, 핀란드)에서 수행된 연구

들뿐만 아니라, 5~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반복 검증되었다(Antonak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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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gas, 2009; Olivola & Todorov, 2010). 이에 더

하여, 다수의 연구들은 후보자의 얼굴이 강

인해 보이는 정도(Chen et al. 2014; Little et 

al. 2007), 사교적이거나, 붙임성 있게 보이는 

정도(Castelli, Carraro, Ghitti, & Pastore, 2009),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에 잘 부합하는 정도(Olivola, Sussman, Tsetsos, 

Kang, & Todorov, 2012),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전형적인 공화당원처럼 생겼는지(Olivola et al. 

2012)의 여부가 선거 결과를 잘 예측함을 보

여주고 있다.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이 지도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 영역 이외에서도 확인되

었다. 예를 들어, 더 유능하고 강인하게 생긴 

사람들이 얼굴에 그런 특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쟁자들에 비해 더 좋고 잘 나가는 회

사의 CEO로 고용되는 경우가 더 많을 뿐 아

니라, 실제 업무 성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Graham, Harvey, & Puri, 2017; Rule 

& Ambady, 2008). 또한, 군대에서도 인상이 미

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

적으로, 얼굴이 강인해 보이는 정도가 향후 

해당 간부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오르게 될 계

급과 지위를 잘 예측하였다(Mazur, Mazur, & 

Keating, 1984; Mueller & Mazur, 1996). 이와 같

이 사람들은 얼굴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특

성과 성향을 유추해내며, 이러한 추론이 리더

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의사결정과 판단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은 경제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투자를 하려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얼굴로부터 유추되는 

다양한 특성들 중 신뢰성에 대한 추론은 자원

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제적 상호작용에서 특

히 중요하다(Fukuyama, 1995; Rezlescu et al., 

2012). 실제로, 사람들은 낯선 이의 얼굴로부

터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매우 빠른 시간 내

에 할 뿐만 아니라(Willis & Todorov, 2006), 얼

굴에서 신뢰성을 유추하는 것에서 사람들 간 

합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Oosterhof 

& Todorov, 2008). 따라서 사람들은 타인의 성

향과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얼굴로부터 유추되는 신뢰성 수준을 바탕으로 

경제적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Schlicht, 

Shimojo, Camerer, Battaglia, & Nakayama, 2010; 

Stirrat & Perrett, 2010; van’t Wout & Sanfey, 

2008).

Rezlescu와 동료 연구자들(2012)은 얼굴에서 

유추된 신뢰성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

구자들은 실험 참가자에게 컴퓨터 화면에 등

장하는 사람들과 온라인 투자 게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 속 상대

방이 자신과 같은 실험에 참여한 또 다른 참

가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 화면에 

등장한 얼굴은 실제 참가자의 얼굴이 아니라, 

연구자가 사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신

뢰성 수준을 높게 혹은 낮게 조작한 가상의 

얼굴이었다. 실험 결과, 파트너에 대한 아무런 

단서가 없을 때, 실험 참가자들은 신뢰할 수 

없게 생긴 파트너에 비해 신뢰할 수 있게 생

긴 파트너에게 42% 더 많이 투자하였다. 이런 

결과는 실제 돈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여 금

전적 이해관계가 참가자들에게 더 중요해졌을 

때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얼굴로부터 유추된 신뢰성 수준이 투자 행위



홍승범․나진경 /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우리의 얼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 147 -

에 미치는 영향은 파트너의 과거 행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확인되었다. 즉, 사람

들은 상대방이 이전에 협력 혹은 배신했는지

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트너의 얼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더 나

아가, 이러한 경향성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

타났다(Ewing, Caulfield, Read, & Rhodes, 2015). 

구체적으로, Ewing과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 

5세와 10세의 아이들도 더 신뢰할 수 있게 생

긴 얼굴의 파트너에게 자신이 가진 재화를 더 

많이 투자하였다. 또한, 아이들은 게임 파트너

의 얼굴을 보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재화를 

기꺼이 추가로 지불하려는 의사를 보였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별도

의 정보가 없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 주목하

여 자신이 가진 자원을 공유할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얼굴의 영향은 실험실 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실제 경제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Bertrand, Karlan, 

Mullainathan, Shafir, & Zinman, 2010; Duarte, 

Siegel, & Young, 2012). 예를 들어, Duarte와 동

료들(2012)은 개인과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해주

는 미국의 온라인 사이트(Prosper)를 대상으로 

얼굴의 영향이 대출 상황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2,000 ~ $35,000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음으로, 여러 사람

들은 대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각자 돈을 빌

려줄지 말지 결정한다. 만약 신청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아지면, 

대출 신청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대출 신청자

에 관한 다양한 정보(신용 이력, 총부채상환비

율, 소득 수준, 고용 유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

청자의 향후 채무상환 능력을 예상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놀랍게도 

대출 신청자에 관한 풍부한 정보가 공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로부터 유추되

는 특성이 경제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더 신뢰

할 수 있게 생긴 신청자들에게 더 낮은 이자

율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얼굴로부터 유추

되는 특성이 사람들의 경제적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 판단

얼굴에 바탕을 둔 추론은 정확하고 편향되

지 않은,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차 작용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얼굴 

생김새가 유무죄에 대한 판단, 처벌이 강력한 

정도, 재판에서의 형량 결정을 예측할 수 있

다는 결과들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중세 시

대에는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두 명의 용의

자가 동시에 의심받고 있을 때, 둘 중 더 못

생긴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

었다(Ellis, 1895). 얼굴이 재판 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이런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없게 생긴 피고인

과 특정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얼

굴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Dumas 

& Testé, 2006; Macrae & Shepherd, 1989; Porter, 

ten Brinke, & Gustaw, 2010). 그리고 범죄자처

럼 생긴 얼굴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더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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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을 받으며, 이후에 재판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lowe & Humphries, 

2011). 또한, 놀랍게도 그 어느 누구보다 공정

성, 객관성, 중립을 지켜야 할 것으로 요구되

는 판사들조차 얼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Zebrowitz와 McDonald 

(1991)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 벌어진 

506개의 소액사건 재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외모가 판사의 유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구체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재판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

며, 이는 특히 상대편 원고가 앳되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Berry & Zebrowitz-McArthur, 1988; Zebrowitz & 

McDonald, 1991).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흑인

들이 주로 가진 특징이 얼굴에 드러난 피고인

(흑인처럼 생긴 피고인)들이 더 높은 형량을 

받을 뿐 아니라(Blair et al., 2004),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Eberhardt et al., 

2006).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실

제 인종적 배경을 통제한 이후에도 그대로 관

찰되었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의 실제 인종 

정보가 아니라 얼굴 특성에 바탕을 둔 차별이 

재판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단지 흑인과 비슷한 얼굴을 가

지고, 흑인처럼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얼굴을 통한 추론 및 판단의 정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타인의 얼

굴로부터 다양한 특성들을 자동적으로 유추하

려는 경향이 있으며, 얼굴을 통한 특성 추론

은 합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Willis & 

Todorov, 2006; Todorov et al., 2009). 그리고 보

다 중요하게, 얼굴을 기반으로 한 추론은 일

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Dumas & 

Testé, 2006; Macrae & Shepherd, 1989; Porter et 

al., 2010; Todorov et al., 2015). 그러나 사람들

이 특정 얼굴로부터 유추하는 내적 특성에 대

한 평가가 일관되며, 이렇게 유추된 특성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요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이 반드시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을 의

미하진 않는다(Funder, 1987; 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다시 말해, 특정 후보자

의 얼굴 생김새가 다수의 유권자들에 의해 유

능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이러한 추론이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했다고 해서 당선된 후

보자가 실제로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

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은 얼마나 정확할까? 만약 이런 추론과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면, 즉 타인의 얼굴을 

통해 유추해낸 속성이 그 사람의 실제 성향과 

모습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은 

단지 처음 봤을 때 유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유능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단지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더 나쁘고, 재판에서 더 높은 형

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얼굴을 바탕으로 내리는 판단의 정

확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고대 시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Collins, 1999; Olivola & 

Todorov, 2010; Passini & Norman, 1966; Todor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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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odorov et al., 2015; Zebrowitz, Andreoletti, 

Collins, Lee, & Blumenthal, 1998).

먼저, 일부 연구자들은 개인의 얼굴이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한 진실의 일면(a kernel of 

truth)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여 얼굴 생김새가 

그 사람의 내적 속성과 외적 행동에 대한 비

교적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enton-Voak, Pound, Little, & 

Perrett, 2006; Stirrat & Perrett, 2010; Valla, Ceci, 

& Williams, 2011).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얼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

도 타인의 정치 성향(Rule & Ambady, 2010; 

Samochowiec, Wanke, & Fiedler, 2010), 성적 지

향성(Rule, Ambady, Adams, & Macrae, 2008; 

Rule, Ambady, & Hallett, 2009), 그리고 심지어 

범죄 행위마저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Porter et al., 2008; Rule, Krendl, Ivcevic, 

& Ambady, 2013; Valla et al., 2011). 이런 결과

들은 얼굴에 근거한 우리의 판단이 상당히 정

확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반면, 20세기 초반의 심리학자들은 관상의 

정확성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

고 있었으며, 특히 얼굴 사진만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주장하였다(Burton & 

Jenkins, 2011; Olivola & Todorov, 2010; Rule et 

al., 2013; Todorov & Porter, 2014). 그리고 얼굴

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일부 경험

적 증거들이 있지만, 해당 연구들은 실험 설

계와 결과 해석의 타당성에 있어서 비판을 받

고 있다(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이

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얼굴로부터 유추한 

내적 속성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Olivola, Funk, & 

Todorov, 2014; 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이처럼,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며, 다수의 연

구자들이 우리가 얼굴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향, 능력, 그리고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예

측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

다. 이제부터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정

확성에 대해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격 특성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별, 인종, 그리고 대략의 나이에 대해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겉으로 잘 드

러나지 않는,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내

적 속성과 특징도 얼굴만으로 정확한 추론이 

가능할까? 이전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단순히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추

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Albright, 

Kenny, & Malloy, 1988; Borkenau & Liebler, 

1992; Hassin & Trope, 2000; Little & Perrett, 

2007; Passini & Norman, 1966; Penton-Voak et 

al., 2006). 예를 들어, Passini와 Norman(1966)의 

연구에서는 아무런 언어적 의사소통 없이 단

지 잠시 동안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 특성 일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자가 자기 자신의 외향성과 개방성에 대

해 평정한 값과 참여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자의 외향성과 개방성에 대해 

평가한 값 사이의 상관계수가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지 않는 다

수의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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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자기 자신의 성격에 대해 평가한 것

과 타인이 연구참가자의 성격에 대해 평가한 

것 사이의 상관계수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Berry & Brownlow, 1989; Penton-Voak et al., 

2006), 일부 성격 차원(e.g., 성실성, 우호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Pound, Penton-Voak, & Brown, 2007). 또한, 일

부 연구자들은 얼굴을 통해 유추된 성격 특

성이 그 사람의 실제 성향과 반대 방향의 상

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Hassin & 

Trope, 2000; Zebrowitz et al., 1998; Zebrowitz, 

Voinescu, & Collins, 1996).

성 지향성

개인의 얼굴은 그 사람의 성적 지향성에 관

한 일부 정보를 담고 있으며, 타인들은 얼굴

에 담긴 이러한 정보를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ule & Ambady, 2008; Rule et al., 2008; Rule et 

al., 2009). 예를 들어, Rule과 동료들(2009)은 사

람들이 낯선 이의 얼굴 사진을 보고 그 사람

이 어떤 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연 수

준 이상으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러한 판단을 내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40ms)이 

걸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눈과 입 같은 얼굴의 일부 부위

만을 보고 그 사람의 성 지향성에 대해 판단

하도록 했을 때에도 그에 대한 정확도는 단순

히 우연으로 맞춘 확률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관찰되었다(Rule et al., 2008; Rule et al., 

2009).

그러나 사람들이 얼굴에서 타인의 성 지향

성을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 다수의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구

체적으로, 연구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웹사이

트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온라인 사이

트 사용자들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직접 선

택하여 업로드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자체적 

특성과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목적이 

프로필 사진 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

령, 특정 사용자는 자신의 내적 성향을 잘 보

여주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웹사이트 프로

필로 공개할 것이다. 따라서 얼굴 주인공의 

의도가 사진에 그대로 반영되어 이를 관찰하

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된 

게시물들이 사용자의 실제 성격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결과들이 있다(Kosinski, 

Stillwell, & Graepel, 2013; Vazire & Gosling, 

2004).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실험 참가자들

이 낯선 이의 얼굴 사진을 보고 그들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잘 예측한 것은 웹사이트 사용

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의도를 잘 드러내는 

사진을 직접 선택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Todorov et al., 2015).

정치 성향

사람들은 얼굴 단서만을 바탕으로 낯선 

이의 정치 성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Carpinella & Johnson, 

2013; Jahoda, 1954; Olivola et al., 2012; Olivola 

& Todorov, 2010; Rule & Ambady, 2010; 

Samochowiec et al., 2010). 예를 들어, Olivola와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선

거에 출마하여 서로 경쟁 중인 두 후보자 사

진을 본 다음, 공화당(혹은 민주당) 소속의 후

보자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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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참가자들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지

식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에 드러난 특징과 그

로부터 유추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선거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 즉 정

치적 성향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가 얼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하고 고정관념 혹은 

기저율 같은 정보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기도 하였다(Olivola & Todorov, 2010; 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구체적으로, 낯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정치 성향 혹은 성 지

향성에 대해 예측할 때, 단순히 얼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나이 및 인종과 관련된 고정

관념이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전반적 비율

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 성향에 있어서 

나이, 인종,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일

반적으로 공화당 소속의 후보자는 민주당 소

속의 경쟁 후보자에 비해 더 나이가 많은, 백

인, 남자일 경우가 많다(Olivola et al., 2012). 따

라서 실험 참가자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

탕으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백인 남성의 얼

굴을 보고 그 사람이 공화당원이라고 판단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Olivola와 동료 

연구자들(2012)은 이 점에 주목하여 후보자의 

나이, 인종, 성별을 통제한 이후에도 얼굴을 

바탕으로 정치 성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로 인종

과 성별이 같고, 나이차가 25세 이하였던 후

보자들이 경쟁했던 선거들로만 분석했을 경우 

판단의 정확도는 우연 수준(50.7%)까지 떨어졌

다. 이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의 얼굴 정보만

으로 그들의 정치 성향을 정확히 예측했던 결

과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정치 성향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의 관계(‘나이 든 

백인 남성은 일반적으로 공화당 지지자이다’)

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능력과 성취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이 그 사람의 실제 능력과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CEO의 

얼굴이 회사의 실제 수익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Rule과 Ambady(2008)

는 얼굴 외모에 대한 정보만으로 리더의 실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이들은 미국 종합 경제지 Fortune에 실린 리스

트를 바탕으로 상위 25개 그리고 하위 25개의 

회사를 선정하고, 각 회사 CEO의 얼굴 사진과 

회사의 재정 실적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각 CEO들의 사진을 

보고 차례로 그들의 성격 특성에 대해 유추해

보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에

게 더 유능하고, 강인해 보이는 얼굴이라고 

평가받은 CEO들의 회사가 실제로 더 높은 수

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욱이, 

이런 결과는 CEO들의 나이, 매력도, 정서 표

현 정도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CEO에 대한 인상 평가가 회사

의 실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얼

굴 외모로부터 유추된 특성들이 리더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선호도뿐만 아니라 리더의 실

제 성과에 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해줄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Rule과 Ambady(2008)의 연구는 실험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 해석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더 잘 나가는 회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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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리더십과 관련된 긍정 특성들이 얼굴에 

더 잘 드러나는 CEO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가 더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CEO로 고

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Graham과 동료들(2017)은 후속 연구를 수

행하였다. 연구 결과, 회사의 과거 수익을 통

제했을 때 얼굴로부터 유추된 유능성과 회사 

실적 간의 관계는 사라졌다. 이런 결과는 기

존에 같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에 고용되었

을 경우, 매우 유능하게 생긴 CEO가 무능하게 

생긴 CEO보다 실제로는 더 유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더 유능

해 보이는 CEO에게 더 높은 연봉을 지불하고 

있다(Graham et al. 2017; Rule & Ambady 2008). 

이는 얼굴에 현혹되어 내린 판단이 잘못된 결

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뢰성과 도덕성 판단

뉴스에서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딱 범

죄자처럼 생겼다’와 같은 말을 자주 한다. 그

렇다면, 과연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

만으로도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인지 혹은 신뢰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사

람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고대 시

대에 살던 인류들은 낯선 대상과 마주쳤을 때, 

상대가 아군인가 적군인가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자원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로운 대상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자신을 속이고 

해를 입힐 대상과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야 

했다. 이처럼 타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

차리는 것은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Dawkins & Krebs, 1979), 얼굴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은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정확하게 진화해왔을 가

능성이 높다(Byrne & Corp, 2004; ten Brinke, 

Stimson, & Carney, 2014). 실제로, 일부 연구자

들은 개인의 얼굴로부터 유추된 신뢰성이 그 

사람의 실제 행동과 잘 관련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정확성

을 주장하였다(Bond, Berry, Omar, 1994; Lin, 

Adolphs, & Alvarez, 2018). 즉, 신뢰할 수 있게 

생겼다고 평가된 사람들이 실제로도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ond와 동료들(1994)은 얼굴을 통한 신뢰성 판

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133명의 참

여자들에게 먼저 각자의 얼굴 사진을 찍게 한 

다음, 추가적으로 8개의 실험 연구에 대한 참

가 의사를 물어보았다. 이들 중 6개의 실험은 

참여자들에게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

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실험에 참가

한다고 동의한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

짓말로 보상을 약속하거나 가짜 피드백을 제

공하는 등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야 했

다. 그런 다음, 또 다른 22명의 참여자들이 이

전 133명의 얼굴 사진을 보고 각 인물이 정직

하게 보이는 정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그 결과, 정직하지 않게 생겼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일수록 정직해 보이는 얼굴의 사람들에 

비해 속임수와 거짓말을 요구하는 실험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선행 연구들은 우리가 얼굴 사

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범죄 성향을 비

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제

시하였다(Porter et al., 2008; Valla et al., 2011). 

예를 들어, Valla와 동료들(2011)은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만을 바탕으로 해당 인물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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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

자들은 얼굴 사진을 보고 범죄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반 대학생들)을 비교적 정확하

게 분류하였다. 이런 결과는 범죄자 판단의 

암묵적 단서로 이용될 수 있는 사진 자극의 

인종, 나이, 머리 스타일, 매력도 등을 통제

한 이후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Porter와 동료 연구자들(2008)은 얼굴을 통한 

도덕성 판단의 정확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비교적 도덕적이고, 모범적이

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집단(노벨상 수상자

들)과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의 집단(현

상 수배범들)의 얼굴들을 비교하였다. 실험 참

가자들은 총 34명의 얼굴을 각각 100ms 혹은 

30초 동안 보고 각 얼굴이 어느 집단에 속하

는지 추측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이들의 얼굴 사진을 보고 

노벨상 수상자를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으로, 

현상 수배범을 위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으로 우연 수준 이상(50%)에서 정확하게 분류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판단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능했는데, 30초의 여유를 가지고 

내린 판단과 100ms만에 내린 판단의 정확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들은 단 

시간 동안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

대방이 실제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가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들만으로 우리가 타

인의 얼굴을 보고 내리는 신뢰성에 대한 판단

이 정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먼저,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의 정확성에 대해 살펴본 

일부 연구들에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Todorov와 Porter(2014)는 동

일 인물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사진이 찍힌 상

황과 맥락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였

다(Todorov & Porter, 2014). 이처럼, 사진을 찍

을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가 얼굴에 그대로 반

영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건에서 찍

힌 얼굴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자칫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Todorov et al., 2015). 이와 

같은 비판은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 그대로 적

용된다. 참가자들은 낯선 사람의 얼굴 사진만

을 바탕으로 범죄자와 일반인(대학생, 노벨상 

수상자)을 잘 구별하였다(Porter, et al., 2008; 

Valla et al., 2011). 그러나 Valla와 동료들(2011)

은 교도소에서 찍은 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학

교 캠퍼스에서 찍은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서

로 비교하였고, Porter와 동료들(2008)의 연구에

서는 현상 수배범 사진과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진을 각각 비교하였다. 즉, 이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상황 조건에서 찍힌 얼굴 사진들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당시의 환경

적 요인들이 의도치 않게 얼굴 사진에 반영되

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노벨상 

수상자들의 경우 기쁨과 환희, 만족감 등 그

들의 정서가 사진 속 얼굴에 그대로 반영되었

을 수 있다. 또한, 교도소 내의 강압적이고 위

압적인 상황에서 찍힌 사진에는 범죄자들의 

정서 및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실험 참가자들

이 사진을 보고 판단할 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Todorov & Porter, 2014).

다음으로, 얼굴에 바탕을 둔 신뢰성 추론

의 정확성에 대해 살펴본 이전 연구들은 반

복 검증이 되지 않거나 유의한 결과가 있더

라도 효과 크기(effect size)가 작았다. 예를 들

어, 비록 얼굴로부터 유추된 정직함이 그 사

람의 실제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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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을지라도(Bond et al., 1994), 해당 결과

의 효과 크기는 크지 않았으며(r = -.20, p < 

.025), 무엇보다도 일부 연구들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Zebrowitz et al., 1998; 

Zebrowitz et al., 1996). 그리고 얼굴에서 유추

된 특성이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를 유의하게 

예측했던 반면(Lin et al., 2018), 회사 경영자들

의 얼굴로부터 유추된 신뢰성은 그들의 비리 

관련 범죄 기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Rule et 

al., 2013).

얼굴이 주는 정보의 효용성과 가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연구자

들은 낯선 사람의 얼굴 사진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내적 성향과 행동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Bond et al., 1994; 

Lin et al., 2018; Porter et al., 2008; Rule & 

Ambady, 2010; Samochowiec et al., 2010; Valla et 

al., 2011). 그러나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

을 보여주는 일부 경험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들은 실험 설계와 결과 해석의 타당

성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반복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이와 같은 결과들과 논의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우리가 얼굴로부터 유

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

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타

인의 얼굴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내린 판단은 

편향된 사고와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위험

이 더 큰 것처럼 보인다(Olivola et al., 2014; 

Todorov et al., 2015).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

로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

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

은 과제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는 얼굴을 통한 추론 및 판단의 정확성에 대

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이

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일한 사람의 다양한 사진들에 대한 평가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얼굴 사진은 특정 개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진다(Todorov 

& Porter, 2014).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단일 

사진 이미지가 개인의 외모를 적절히 포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얼굴 사진

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 얼굴을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Todorov et al., 2015). 예를 들어,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에 대해 살펴본 이전 연구들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의 얼굴 사진

들을 제시한 후, 각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

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 얼마나 잘 관련되

는지 살펴보았다(Bond et al., 1994; Lin et al., 

2018; Porter, et al., 2008; Valla et al., 2011). 연

구자들은 또한 같은 사람의 서로 다른 얼굴 

사진이 동일한 특성 추론과 관련될 것으로 기

대하였다. 다시 말해, 특정 얼굴 사진을 통해 

매우 유능해 보인다고 평가받은 사람은 그 사

람의 어떤 얼굴 사진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

들에게 일관되게 매우 유능해 보인다고 평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가정을 바

탕으로, 얼굴 지각과 인상 평가에 관한 심리

학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얼굴

에 드러나는 개인들 간의 차이(between-person 

variability)를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맞춘 반

면, 한 개인의 얼굴 내에서 존재하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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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person variability)는 일종의 오류로 취급

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Jenkins, White, 

Van Montfort, & Burton, 2011; Todorov et al., 

2015; Todorov & Porter, 2014).

그렇다면, 단 하나의 얼굴 사진이 그 사람

의 진짜 얼굴을 온전히 담아낸다고 볼 수 있

을까? Lichtenberg(1968)는 지구상에서 가장 흥

미로운 형상이 인간의 얼굴이라고 하였다. 이

런 주장은 아마도 우리의 얼굴이 다양성을 지

니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우리

의 얼굴은 결코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

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시로 다양한 정서

를 드러내며 매 순간마다 계속 변화하고 있다

(Todorov & Porter, 2014). 이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사진만으로 그 사람의 특성에 대

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

각하였다(Burton & Jenkins, 2011; Jenkins et al., 

2011; Olivola & Todorov, 2010; Todorov & 

Porter, 2014). 예를 들어, Laird(1927)는 어떤 얼

굴 사진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

며, 실제로도 동일한 사람의 사진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다(Todorov & 

Porter, 2014). 따라서 단 하나의 얼굴 사진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로 인해 얼굴 사진만으

로 그 사람의 특성을 정확하게 유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Jenkins et al., 2011).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

해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동

일한 사람의 다양한 사진들에 대한 평가와 판

단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Burton 

& Jenkins, 2011; Jenkins et al., 2011). 구체적으

로, Jenkins와 동료들(2011)은 네덜란드 유명인

들의 사진을 영국인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각 사진에 대해 매력도를 평가하도록 지시하

였다. 영국 참가자들은 사진의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연구 결과, 사진의 선택이 

매력도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참가자들

의 매력도에 대한 평정은 매우 낮은 합치도를 

보였다. 놀랍게도, 동일한 사람의 여러 사진에 

대한 매력도 평정에 존재하는 개인 내 변산

(within-person variability)의 크기와 서로 다른 사

람들에 대한 매력도 평정에 존재하는 개인들 

간 변산(between-person variability)의 크기가 서

로 비슷하였다. 즉,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진을 통해서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

라고 평가받은 반면, 다른 사진을 통해서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받은 것이다(Jenkins et 

al., 2011). 이런 결과는 얼굴 사진이 그 사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기본 가정

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 사진을 실

험 자극으로 사용한 그간의 얼굴 지각 및 인

상 형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 의구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얼굴의 가로 대 세로 비율과 반사회적 행동

경향성

진화 심리학자들은 신체적 특징과 행동 경

향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였으며, 이

들은 얼굴 구조를 통해 특정 성향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일부 연

구자들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얼굴의 가로 대 

세로 비율(facial width-to-height ratio: fWHR)이 

남성성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안면 중앙

부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을 의미하는 fWHR은 

양쪽 광대뼈 사이 너비를 눈썹에서 윗입술까

지의 거리로 나눈 비율을 일컫는다.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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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이 가득했던 과거 시대에 여성들이 

선호하는 배우자는 자신과 아이를 다양한 물

리적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한 남

성이었을 것이다. 남성들에게 높은 수준의 테

스토스테론 분비는 강한 근육과 넓은 얼굴, 

즉 높은 fWHR과 관련이 있다(Folstad & Karter, 

1992). 이처럼 높은 fWHR은 좋은 유전자와 

강인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Stirrat, Stulp, 

& Pollet, 2012), 과거 시대의 여성들은 높은 

fWHR을 지닌 남성에게 더 매력을 느꼈을 것

이다(Folstad & Karter, 1992).

얼굴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되

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fWHR

이 지배성, 남성성과 관련된다고 믿고 있다

(Carre, McCormick, & Mondloch, 2009). 실제로,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얼굴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을 통해 남성의 반사회적 성향 및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높은 fWHR이 위협 행동(Geniole, Denson, 

Dixson, Carre, & McCormick, 2015), 속임수와 착

취(Geniole, Keyes, Carre, & McCormick, 2014; 

Haselhuhn & Wong, 2012; Stirrat & Perrett, 

2010), 공격성(Carre et al., 2009; Goetz, Shattuck, 

Miller, Campbell, Lozoya, Weisfeld, & Carre, 2013), 

정신병(Anderl, Hahn, Schmidt, Moldenhauer, 

Notebaert, Clement, & Windmann, 2016)과 관련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남성들에게

서 관찰되었다. 더욱이, 테스토스테론이 fWHR

과 반사회적 성향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Carre & McCormick, 2008).

더불어, fWHR이 얼굴을 통한 특성 추론의 

정확성과 관련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Lin et 

al., 2018). 선행 연구들은 얼굴에서 특성을 유

추하는 과정에 fWHR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

혔다. 구체적으로, 얼굴 사진을 바탕으로 측정

한 fWHR이 높은 남자일수록 더 위협적이고

(Geniole et al., 2015),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Haselhuhn, Wong, & Ormiston, 2013; 

Stirrat & Perrett, 2010). 여기서 더 나아가, Lin

과 동료들(2018)은 얼굴 사진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을 조작하여 얼굴의 가로 너비가 넓어지

는 것이 특성을 유추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참여자들은 사

진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가로 너비가 더 넓어져 fWHR이 더 높

아진 사진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더 부패해 보

이고 비리를 잘 저지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Lin et al., 2018). 이런 결과는 오랜 기간 동안

의 진화 과정을 거쳐 특정 성향을 보여주는 

일부 신호 및 단서가 얼굴 외형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가 얼굴을 통해 정확한 

추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은 

fWHR이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이

전 결과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Kosinski, 2017; 

Wang, Nair, Kouchaki, Zajac, & Zhao, 2019). 특

히, 일부 연구자들은 이전 결과들이 대부분 

실험실에서 소규모의 참가자들로부터 자기보

고형 응답을 통해 관찰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한계점에 주

목하여 일련의 연구자들은 대규모의 참가자들

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Kosinski, 

2017; Wang et al., 2019). 먼저, Kosinski(2017)는 

총 137,163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fWHR과 

행동 경향성 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 fWHR은 자기보고형 응답을 

통해 얻은 행동 경향성 지표들과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더욱이, 일

부 유의했던 상관관계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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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르게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fWHR이 남성성과 

관련되며, fWHR과 반사회적 경향성 사이의 

관계가 주로 남성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는 이전 논의들과 상반되는 것이다(Carre & 

McCormick, 2008; Haselhuhn & Wong, 2012).

더 나아가, 이전 연구들에서는 참가자들의 

자기보고형 응답을 바탕으로 fWHR과 반사회

적 행동 간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반

사회적 성향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반응 편향(response bias)이 작

용하여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ang과 동료들(2019)은 이러

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신들의 후속 연구에

서 참가자의 자기보고형 응답뿐만 아니라, 참

가자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참가자의 

행동에 대해 평가한 타인 평정 행동 경향성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fWHR은 참가자 

자신과 타인이 평정한 반사회적 행동 경향성

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osinski(2017)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들에서 확인된 fWHR과 반사회적 경향성 

사이의 관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만 

논문에 보고하는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 혹

은 파일 서랍 딜레마(file drawer problem)로부

터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Nelson, 

Simmons, & Simonsohn, 2018). 이처럼, fWHR과 

같은 얼굴의 외형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한

다는 일부 결과들이 소개된 반면, 최근의 후

속 연구들은 대규모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더 정교화된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가능성에 반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 충족적 예언

비록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정확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과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을

지라도, 일부 연구들은 얼굴로부터 유추된 신

뢰성이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을 비교적 정확하

게 예측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Bond et 

al., 1994; Lin et al., 2018). 즉, 타인에 의해 신

뢰할 수 있게 생겼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은 실

제로도 믿음직한 행동을 하였다. 이처럼 얼굴 

정보만을 이용하여 내린 신뢰성 판단이 비교

적 정확하다는 것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매우 

신기한 일이다. 그렇다면, 얼굴로부터 지각된 

신뢰성이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예

측한다는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부 사람들의 생각처럼 신뢰성과 관련된 내

적 속성이 얼굴에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은 

특정 얼굴 생김새로부터 이런 정보를 정확하

게 알아차리는 것일까?

일부 연구자들은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이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자기 충족적 예

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Haselhuhn et al., 

2013; Slepian & Ames, 2016).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성격 같은 본질적인 내적 속성으로부터 비롯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타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는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Rosenthal, 199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어떤 이의 얼굴을 판단의 근거로 활

용하여 상대방이 얼굴에 부합하는 성격 특성

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Haselhuhn 

et al., 2013; Slepian & Ames, 2016).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통해 내린 평가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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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자기 충

족 예언으로 작용하여 주변의 예상에 부합하

는 행동은 더욱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격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Haselhuhn et al., 

2013; Jussim, 1986; Slepian & Ames, 2016).

Slepian과 Ames(2016)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의 정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예상을 바탕으

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얼

굴에 근거한 추론과 판단이 정확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험 결과,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특성이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얼굴 사진을 

통해 유추된 신뢰성 수준이 이후에 참여자가 

실험 동안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횟

수를 정확히 예측하였다. 더욱이, 이런 결과는 

1) 주변 사람들이 평상시 실험 참가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상, 그리고 2) 다른 사

람들의 이런 기대와 예상에 맞춰 행동하려는 

실험 참가자 자신의 의도에 의해 차례로 매개

되었다. 다시 말해, 평상시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한 실험 

참여자일수록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는 경향

이 강한 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불신할 

것이라고 생각한 실험 참여자일수록 상대방에

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신뢰할 수 있게 생겼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주변의 타인들이 그 사람의 얼굴로부터 유추

한 속성을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요컨대, 먼저 개인의 얼굴이 주변 사람들에

게 주는 인상과 기대는 다른 사람들이 얼굴의 

주인공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줄 것

이다. 그리고 얼굴의 주인공은 주변과의 지속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상을 스스로 내면

화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쪽으로 행동할 것이

다. 이에 따라 얼굴을 통해 유추된 특성이 더

욱 강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얼굴에 근

거한 추론과 판단이 정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은 특정 얼굴 생김새가 개인의 실제 특

성을 잘 반영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예상 

및 기대와 같은 일종의 사회적 편향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Slepian & Ames, 2016; Todorov 

et al., 2010).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초정확성

(Meta-Accuracy)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얼굴 생김새는 

일상의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onakis & Delgas, 2009; Blair et al., 2004; 

Eberhardt et al., 2006; Little et al., 2007; Olivola 

et al., 2014; Rezlescu et al., 2012; Todorov et al., 

2005; Zebrowitz & McDonald, 1991). 만약, 우리

가 타인의 얼굴을 보고 내리는 그 사람에 대

한 추론과 판단이 정확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얼굴이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을지라도, 다

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

단이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Olivola et al., 2014; Rule et al., 2013; 

Todorov et al.,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는 여전히 얼굴로부터 자동적으로 특성을 유

추하고 있으며(Todorov et al., 2009; Will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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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orov, 2006), 때때로 얼굴이 주는 정보에 너

무 현혹된 나머지 보다 중요한 단서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흔하다(Olivola et al., 2014; 

Todorov et al., 2015).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얼굴을 바탕으로 

내리는 판단의 초정확성(meta-accuracy)이 낮다

는 점에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의 얼굴을 바탕으로 얼마나 정

확하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Ames, Kammrath, 

Suppes, & Bolger, 2010; Hassin & Trope, 2000; 

Olivola et al., 2014; Todorov et al., 2015). 다시 

말해, 자신이 얼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

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Olivola와 동료들(2014)은 참가자

들이 얼굴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리더들

(CEO, 장군, 정치인, 스포츠 코치)을 잘 구별하

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지속

적으로 자신의 수행 능력을 과소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연 수준 이상으로 다양

한 유형의 리더들을 잘 구별하였다. 보다 중

요하게, 자신의 응답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와 

실제 정확도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이런 경향성은 참가자 내 결

과와 참가자 간 결과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즉, 개인 참가자가 자신의 판단을 확신했던 

시행과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지 못했던 시행

의 정확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응답에 더 확신했던 참가자들이 그렇

지 않았던 참가자들에 비해 실제로는 더 정확

하게 맞추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는 다수의 

사람들이 얼굴이 주는 정보를 믿고 따라야 할 

때와 그러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설령 얼굴이 주

는 정보가 그 사람의 실제 성향 및 행동을 예

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

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뜻

으로, 이는 얼굴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

도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얼굴

이 주는 정보의 유용성 및 타당성을 크게 감

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서의 문화 차

그간의 비교 문화 연구들은 인지, 정서, 

행동 등 여러 영역에서 문화 간 차이가 존

재함을 확인하였다(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이를 

바탕으로,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얼

굴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내적 특성을 유추

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처

럼 보인다. 가령, 얼굴로부터 내재적 속성을 

유추하는 양상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

경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합의성이 높았다

(Rule et al., 2010; Sussman et al., 2013; Walker, 

Jiang, Vetter, & Sczesny, 2011; Zebrowitz, 

Montepare, & Lee, 1993). 구체적으로, 다른 사

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내적 특성에 대해 내

린 판단은 미국인과 일본인(Rule et al., 2010), 

미국인과 한국인(Na, Kim, Oh, Choi, & O’Toole, 

2015), 그리고 유럽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

국인과 한국인(Zebrowitz et al., 1993)들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특정 문화권에서 유

능해 보이거나 신뢰감이 높다고 여겨지는 얼

굴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유사하게 

유능해 보이거나 신뢰감이 높게 보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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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 그러나 비록 이처럼 얼굴로부터 내적 

속성을 유추하는 방식에서 문화 간 유사성이 

확인되었을지라도, 얼굴에서 유추되는 다양한 

속성들이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

이 문화마다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a et al., 2015).

문화권에 따라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방

식에 차이가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예를 들어, 서구 사회에서는 성향을 중심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반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상황이나 관계 맥락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려 

한다(Markus & Kitayama, 1991). 구체적으로, 

북미 및 서구 유럽과 같이 독립적 자기개념

(independent self-construal)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내적 성향이 사회 

행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Markus & Kitayama, 1991). 이런 문화권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격, 신념, 태도와 같은 

내적 속성이며, 개인의 행동은 이러한 내적 

속성의 발현이라고 믿는다(Imada & Kitayama, 

2010; Markus & Kitayama, 1991; Na & Kitayama, 

2012). 이와 대조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

(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이 강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개인이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1) 얼굴에서 내적 속성을 유추함에 있어서 문화 간 

유사성이 확인되었다는 결과가 얼굴을 지각하

고 인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문화 간 차이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들에서는 얼굴을 인식하는 것에서 문화차

를 확인하였다(Malpass & Kravitz, 1969; Meissner 

& Brigham, 2001; Walker et al., 2011). 구체적으

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인종이거나 동일한 문

화적 배경을 지닌 타인의 얼굴을 그렇지 않은 

얼굴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Malpass & Kravitz, 1969; Meissner & 

Brigham, 2001).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위가 

내적 속성보다는 역할, 지위 및 책임과 같은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

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Imada & Kitayama, 

2010; Markus & Kitayama, 1991; Na & Kitayama, 

2012).

문화권에 따른 타인 이해 방식의 이와 같

은 차이는 얼굴에서 유추된 특성이 사회적 판

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양상에도 그대로 반영

될 것이다. 앞서 얼굴에서 유추된 유능성에 

대한 판단이 실제 미국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

는 연구를 살펴보았다(Olivola & Todorov, 2010; 

Todorov et al., 2005). 즉, 사람들에게 더 유능

해 보인다고 선택된 후보자가 실제 선거에서 

당선자일 확률이 우연 수준보다 높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진행된 연

구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도 확인되었다(Antonakis & Dalgas, 2009; Olivola 

& Todorov, 2010). 그러나 이런 결과는 한국

에서 일부 반복 검증되지 않았다(Na et al., 

2015). 예를 들어, Na와 동료들(2015)은 서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던, 얼굴로부터 

지각된 유능함이 실제 선거를 예측한다는 결

과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강한 일부 동아

시아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자들은 미국

과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미국과 한국 선거에 

출마해 서로 경쟁했던 후보자들의 얼굴 사진

을 보여준 다음, 두 사람 중 더 유능해 보이

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얼굴

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이 미국 선거 결

과를 예측한 반면 한국 선거 결과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즉, 미국과 한국 학생들에게 유능하

다고 여겨진 얼굴이 미국 선거에서는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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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확률이 낙선자일 확률보다 높았던 반면, 

한국 선거에서는 당선자일 확률과 낙선자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얼굴로부터 유추되는 유능함이 

한국에서는 선거와 같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유능성처럼 개인의 능력

과 관련된 속성이 아닌, 친화성처럼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속성을 유추하게 하면 어떨까?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적 속성보

다 사회적 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

(Sedikides, Gaertner, & Toguchi, 2003)를 고려한

다면,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

는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속성보다는 사회

적 관계와 관련된 능력이 선거와 같은 사회적 

판단을 더 잘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나진경

과 허진(2016)은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

해 후속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한국 참

가자들로 하여금 함께 제시되는 두 명의 얼굴 

중에 ‘똑똑해 보이는 사람(유능함)’과 ‘친구가 

많아 보이는 사람(인간관계)’을 선택하도록 하

였다. 한 쌍으로 제시된 두 명의 얼굴은 실제 

선거에서 경쟁했던 두 명의 후보자였으며, 후

보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얼굴에서 

유추된 사회적 관계는 선거 결과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얼굴에서 유추된 유능함은 그렇

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친구가 많아 보일 

것 같은 얼굴의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후보자

보다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우연 수준보다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 동안 서구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던, 얼굴에 드러나는 유능함이 사회

적 판단을 예측하는 현상이 일부 문화권에서

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같은 상호의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는 얼굴에 드러나는 사회관계적 속성이 투표 

행위와 같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판단에 더 중

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Chen, Jing, 

Lee, & Bai, 2016; Rule et al., 2010). 이런 시사

점을 감안한다면,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더 많은 비교 문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 논의 및 추후 연구 과제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는 말이 

있다. 이는 겉표지만으로 책의 내용을 판단하

지 말라는 뜻으로, 겉모습에 현혹되어 보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경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교훈을 따라 대상의 외

부 모습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

제로 겉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을까? 위

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관상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Hassin & Trope, 

2000), 우리들 대부분은 얼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타인의 얼굴로부터 특성을 유추하

려는 경향이 있으며(Todorov et al., 2009; Willis 

& Todorov, 2006), 얼굴을 통한 추론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Antonakis & Delgas, 2009; Blair et al., 2004; 

Duarte et al., 2012; Eberhardt et al., 2006; 

Graham et al., 2017; Little et al., 2007; Olivola 

et al., 2014; Rezlescu et al., 2012; Rule & 

Ambady, 2009; Todorov et al., 2005; Zebrowitz & 

McDonald, 1991). 일부 연구들은 얼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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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한 내적 속성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 

관련된다는 결과들을 보여주었다(Bond et al., 

1994; Lin et al., 2018; Porter et al., 2008; Rule 

& Ambady, 2010; Samochowiec et al., 2010; Valla 

et al., 2011). 반면,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이 

결코 정확하지 않다는 결과들 또한 다수 확인

되었으며(Graham et al. 2017; Rule et al., 2013; 

Zebrowitz et al., 1998; Zebrowitz et al., 1996), 실

제로는 얼굴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

았다(Olivola & Todorov, 2010; 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으

로, 얼굴을 통한 추론 및 판단과 관련하여 추

후 연구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

들은 현대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형

태의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차별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별과 관련된 얼굴 특성이 유능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

며, 사람들은 매력도와 관계없이 얼굴에서 유

추되는 유능함을 여성보다는 남성과 더 강하

게 연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Oh, Buck, & 

Todorov, 2019). 더불어, 미국에서는 개인의 실

제 인종과 관계없이 흑인의 얼굴 특징을 가진 

피고인들이 그렇지 않은 피고인들에 비하여 

더 심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lair et al., 2004; Eberhardt et al., 2006). 이는 

합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정에서조차 특정 

집단에 대한 암묵적 형태의 고정관념과 편견

이 얼굴 외모를 통해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할 수 있

다. 이런 결과들은 성별과 인종에 대한 편견

이 얼굴로부터 특성을 유추하는 과정에서조차 

나타날 뿐 아니라, 얼굴을 통해 기존의 편견

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얼굴을 통한 추론이 기존 

고정관념과 편견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

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더 위협적으로 생기

거나 더 신뢰할 수 없게 생긴 사람들은 평상

시 차별 및 편견과 같은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이후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결과적으로 반

사회적 경향성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얼굴 특성이 기존의 고정관

념 및 편견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영

역에서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

다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국 사회에서 남녀 간 갈등과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는 

작업은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가 타인의 

얼굴 정보만을 바탕으로 얼마나 다양한 추론

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얼굴 단서만

을 바탕으로 타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추론까지도 가능하

다고 한다(Bjornsdottir & Rule, 2017; Zwebner, 

Sellier, Rosenfeld, Goldenberg, & Mayo, 2017). 먼

저, Bjornsdottir와 Rule(2017)의 연구에서 참가자

들은 얼굴 사진을 보고나서 부자와 가난한 사

람을 우연 수준 이상으로 정확하게 분류하였

다. 참가자들은 심지어 시간 압박이 있는 상

황에서 얼굴의 반만 보고도 그 사람의 사회계

층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더 나아가, 

Zwebner와 동료들(2017)은 특정 이름에 관한 

고정관념이 얼굴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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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연구자들은 먼저 실험 참여자에게 

낯선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다

음 이들은 참여자에게 여러 이름들이 포함된 

목록을 제시하고, 낯선 사람의 실제 이름이 

무엇이라고 예상하는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낯선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을 우연 수준 이상에서 

정확하게 짝지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들은 우리의 얼굴이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

운 형상이라는 주장(Lichtenberg, 1968)과 일맥

상통한다. 앞으로 사람들이 얼굴로부터 얼마

나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며, 얼굴을 통해 

전달되는 이러한 정보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

확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셋째, 그 동안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얼굴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들을 확인한 것에 비

해 눈, 코, 입 등과 같은 얼굴 부위들의 상대

적 영향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얼굴의 어떤 부위가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전 연구들은 

얼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눈 혹은 입)만을 

통해서도 낯선 이의 실제 특성을 비교적 정확

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확인하였다

(Bjornsdottir & Rule, 2017; Rule et al., 2008; 

Rule et al., 2009).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은 

단지 눈 부위만을 보고나서도 남성과 여성의 

실제 성 지향성을 우연 수준 이상에서 정확히 

구분하였다(Rule et al., 2008; Rule et al., 2009). 

더 나아가, Bjornsdottir와 Rule(2017)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눈 혹은 입을 통해 낯선 사람의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

할 수 있었으나 눈보다는 입을 통한 판단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런 결과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꾸미거나 감추기 어려운 

얼굴의 일부 부위만을 통해서도 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

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유심히 살펴보고 판단

의 근거로 활용하는 얼굴 부위가 다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얼굴로부터 다양한 특

성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얼굴의 어느 부위가 

더 큰 역할을 하며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는지 살펴보는 연구들 역시 유용한 정보를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관한 그간

의 비교 문화 연구들은 얼굴을 통한 특성 추

론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문화 간 일치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구 문화권에

서 발견된 결과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

는지 살펴보는 데에 집중하였다. 다수의 연구

들이 얼굴로부터 내적 특성을 유추하는 양상

에서의 문화 간 유사성을 확인한 반면(Rule et 

al., 2010; Sussman et al., 2013; Walker et al, 

2011; Zebrowitz et al, 1993), 일부 연구들은 얼

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이 투표 행위와 같은 사

회적 의사결정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나진경, 허진, 2016; Na 

et al., 2015). 그러나 문화마다 중요하게 생각

하는 얼굴의 특징이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특성일지라도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문

화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더 

다양한 연구 주제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문화권에 따라 타인의 얼굴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목하는 부위가 다를 가능

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 표정을 해석하기 위해 주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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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얼굴 부위가 문화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Jack, Caldara, & Schyns, 2012; Yuki, 

Maddux, & Masuda, 2007). 구체적으로, 미국인

들은 일본인들에 비해 타인의 정서를 파악할 

때 입에 드러나는 단서에 더 주목하였다. 반

면,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타인의 정서

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눈에 드러나는 단서에 

더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uki et al., 

2007). 이러한 결과를 감안한다면, 동양과 서

양 사람들은 얼굴로부터 성향을 추론하는 과

정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판단의 근거로 활용

하는 얼굴 부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탐색해보는 후속 연구들은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앞으

로 더 많은 비교 문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후속 연구

에서는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이 일상에서 

남용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봐야 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학교, 기업, 공

공기관 등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얼굴 사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모와 인상이 실제 인터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Madera 

& Hebl, 2012). 따라서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

자들은 얼굴 외모가 중요한 의사결정과 판단

에 미치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선, 

사람들에게 얼굴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중요한 판단을 내리

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

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특정 

맥락에서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았을 때 얼굴에 드러나

는 단서에 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nz 

& Lawson, 2011; Rezlescu et al., 2012). Lenz와 

Lawson(2011)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

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후보자의 얼굴

과 같은 피상적인 정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은 의식 수준 밖에서 자동적 그리고 직관

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Todorov et al., 2009; 

Willis & Todorov, 2006), 이를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실제로 사람

들은 타인의 실제 성향에 관한 추가 정보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사람의 얼굴에 반응하

며, 순식간에 결정된 인상의 영향은 상대방에 

관한 객관적 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도 여전

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ir, Chapleau, 

& Judd, 2005; Rule, Bjornsdottir, Tskhay, & 

Ambady, 2016).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의 얼굴에 현혹되어 중요한 정보와 단서를 그

냥 지나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Olivola & Todorov, 2010), 그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얼굴로부터 타인의 성향을 유추하고 얼

굴에서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편향된 사고와 왜곡된 결정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Olivola et al., 2014; Todorov 

et al., 2015). 따라서 얼굴에 드러나는 정보가 

의사결정과 판단에 미치는 편향을 줄일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과 관련하

여 본격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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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the Face Tell Us in Social Interactions?

A Review of Inferences and Judgments Based on Facial Appearance

Seungbeom Hong                    Jinkyung Na

Sogang University

Despite the fact that we are told not to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s, when meeting someone for 

the first time, we automatically pay attention to their face. People’s interest in faces and the popularity of 

physiognomy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day since ancient Greece, and many still believe they can 

make relatively accurate inferences about soci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others from facial 

appearances. In line with this strong interest, our face-based judgments have received extensive attention 

from researchers with diverse perspectives. However, they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research attention in 

Korea. The goals of this article are to review the literature on face perception and impression formation 

and also,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we introduce previous research on the way people 

make inferences from faces and the real world consequences of such inferences based on faces. Next, we 

review research on the accuracy of face-based inferences and further discuss when and how facial 

information leads observers to make wrong decisions and judgments. Finall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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